
 세계규모로 즉석라면의 소비량은 
증가경향

  - 세계적으로 즉석면(인스턴트 라  
    면)의 소비량은 2012년 1,014   
    억食에 도달. 드디어 1,000食을  
    넘었음. 2013년에는 1,056억食  
    로 4.1% 증가했음. 

<세계전체의 소비량 >

<국가별 소비량> <한명당 연간 소비량>

일본 즉석면 시장 동향

현황

   일본은 라면 소비량 제3위
   - 소비량 전체로는 중국이 462억食으 가장 많은 40%를 차지하여 그 다음  
      으로 인도네시아, 그리고 일본이 55억食으 제3위. 세계적으로 봐도 라  
      면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음. 
   - 한편, 1명당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이 74食으 제일 많음. 그 다음으로 인  
      도네시아, 베트남, 일본은 43食 (한달에 3~4개)로 세계 제6위.



- 컵라면과 봉지라면, 어느것을 자주 구입
하느냐는 질문에는 컵라면이 49.6%, 봉지
라면이 28.6%라는 결과가 나왔음. 연령별
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컵라면을 지지하
는 사람이 많아 남성 20대에서는 무려 
68.1%에 미침. 

일본의 즉석라면 수출 현황

   일본 라면 그대로를 가져가도 보급하기 어려운 것이 식품업계임.
   - 각지역의 식문화와 융합하고 현지문화, 미각에 맞게 재개발될 경우가 대  
     부분.
     → 그 나라, 지역을 충분히 조사하고난 다음에 상품개발을 하는 것이 중  
        요한 포인트.

봉지라면 vs 컵라면

   구입

 
  - 컵라면의 장점
      ○ 조리 시간이 짧다 (82.5%)
      ○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 (45.3%)
     → 뜨거운 물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함이 현대의 스피드감과 생활   
        패턴에 잘 맞음. 

   주로 구입하는 장소
   - 봉지라면은 슈퍼(95.7%), 컵라면은 슈퍼(76.7%), 편의점(55.9%)

2014년 새로운 시도

   컵라면을 더 즐기기 위한 상품이 발매되어　관심을 모으고 있음.
   - 2014년7월1일, 디스카운트스토어(할인점) 돈키호테의 PB에서 “컵라면이  
     더욱 맛있어지는 마법의 가루”가 발매되어 입소문으로 잘 팔리고 있음. 



- 마법의 가루는 즉석면의 맛을 변화시키 
  는 조미료이며 새우, 날치, 가리비의 3
  종류. 즉석면 스프에 추가하면　어개류의 
  맛으로 변함. 컵라면 하나로 2가지 맛을 
  즐길 수 있음. 
- 구매층의 중심은 20∼40대 남성. 이 상
  품을 먹기 위해 컵라면을 사는 사람이 
  많아져 컵 라면 전체의 매출도 오르고 
  있음.

시사점

 라면, 우동, 메밀　등 일본은 면을 좋아하는 나라. 그 중에서도 라면의 소비  
   량은 세계 제3위. 외국상품이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음. 그러나, 최근    
   몇년동안 일본국내에서도 매출면에서의 큰 성장은 없음. 올해 돈키호테의   
   마법의 가루가 컵라면 매출액에 공헌한 것과 같이 뭔가 변화가 필요.

1. 특징을 어필
 - “한국 라면= 맵다”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강함. 오래 끓여도 면이 불지   
   않아 찌개용으로 쓸수도 있는 등 특징을 더 어필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. 
2. 이미지 변경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듬.
 - 자연재해시에 대비하는 보존성 기능을 부각시킴(일본에서는 지진을 계기로  
   즉석면이 보존식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다시 평가를 받았음.)
 - 라면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이미지에서 탈각
   → 건강식품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염  
      분이 낮은 상품을 개발함
   → 여성을 대상으로 매운 맛이 신진대사에 좋다 등 “한국라면 = 미용에    
     도움이 된다”　는 이미지를 줌.

※ 월간 WizBiz, 사단법인 일본즉석식품공업협회, 세계 라면협회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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